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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

패션의 영 크리에이터들이 새롭게 눈뜨고 

있는 블루오션은 애견 산업이다. 공교롭게

도 최근 만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 다수

가 입을 맞춘 듯 애견 분야에 신규 사업안

을 가지고 있었다. 그 중 한 크리에이터는 

애견을 위한 뷰티 아이템을 기획했다. 피부 

트러블을 겪어도 말 못하는 개들을 위한 케

어 제품군으로서 뷰티 아이템을 떠올렸다

고 한다. TV 프로그램 중 ‘개밥 주는 남자’에

서 모티브를 얻어 별도 라인을 기획하고 있

다는 신진 브랜드도 있다. 강아지 옷 브랜

드와 콜래보레이션을 시작하는 패션 디자

이너는 벌써부터 사랑스런 본인의 개들에

게 입힐 옷 생각에 들떠있다.  

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과 가족을 

이루고 사는 펫팸(Pet+Family)족도 늘고 있

다. ‘개만도 못한 인간’이라는 말이 있는데 

이제는 ‘개 삶만도 못한 인간의 삶’이라는 

말도 나올법하다. 개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

공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 못하는 

개에게도 필요할 것이라는 사고로 개 밥 조

차 유기농이나 기능성을 중시한 프리미엄

급이 출시되어 사람보다 나은 식사를 하는

가 하면, 개 건강을 위한 개요가 ‘도가’라는 

서비스도 등장했다. 이제 애견 산업은 인간

이 개와 함께 하는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에

서 개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

진화하고 있다. 

5년 전 9천억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은 지

난해 2조원으로 성장했고 2026년에는 6조

원에 이를 전망이다. 펫팸족을 겨냥한 IoT 

제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. 집에 홀로 남

겨진 반려동물의 끼니를 건강한 분량에 맞

춰 챙겨줄 수 있는 원격조정 및 예약이 가

능한 IoT 제품, 반려동물 전용 공기청정기 

및 로봇 청소기가 출시되는 등 펫팸족에 특

화된 기능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

하게 등장하고 있다. 청담동에는 반려동물

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한 고급 라운지 바도 

생겨서 특정 요일에는 개들이 칵테일을 핥

아먹는 전경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름만 

칵테일인 비타민 음료로 우유나 이온음료

에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었다 한다. 

몇 년 전 ‘카페개네’라는 개 카페가 있다고 

해서 한참 웃었는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

할 수 있는 술집도 생겨나고 있다. 혹자는 

애견바는 반려인구 1천만명 시대의 상징이

라고도 한다.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 안주였

던 개들이 술집 손님으로 둔갑했다.  

지자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 다투어 

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. 충청북도

는 충주 수안보 온천을 반려동물 힐링 테마

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

했다. 연구 보고서에는 43억원을 들여서 반

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춘 캠핑장, 산책로, 

물놀이장, 플라워 파크, 숙박 시설 등을 추

진할 계획이 담겨있다. 반려동물의 뷰티, 헬

스케어와 관련된 아카데미센터도 조성할 

계획으로 예산 확보와 실행을 앞두고 있다.  

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전국 처음으로 반려

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구성됐

다. ‘오수의 개’로 유명한 동네의 오수휴게

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‘펫 테마파크’가 

문을 열었다.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

있는 휴게 공간 뿐 아니라 놀이시설로 도그

터널, 도그워커, 위브풀 등이 마련되어 있고 

반려동물 음수대, 세족도, 배변 봉투함, 배

변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 

여행을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을 

위한 서비스로 특화됐다. 

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에 반려

동물 산업도 한 몫 한다. 반려동물 관리자, 

창업교육 과정, 장례 지도사 자격증 등 관련 

분야의 직종과 창업 열풍도 분다. 2026년 유

망직업 10위로 반려동물 직종이 꼽힌다. 반

려동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.

어떤 교수님은 귀가하면 가장 좋은 쇼파에 

널부러져 있는 애완견이 무척이나 얄미워

서 노골적으로 구박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 

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한다. ‘내 

존재가 개만도 못해?’라고 질문하는 바람

에 웃음바다가 됐다. 패션도 반려동물 시대

의 붐을 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야말

로 ‘개판 5분 전’이다. 

술집에 드나드는 개들, 개판 5분 전 




